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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청각장애가 있는 제가 사제가 될 때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

있었습니다. 사제가 되어 청각장애인 성당을 짓는다는 것 또한 

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힘겨움이 따랐죠. 하지만 주님을 향한 

믿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. 우리만의 성당이 

생긴 것을 기뻐하는 신자들을 보면 더없이 기쁠 따름입니다.”

박민서(에파타 준본당 주임) 신부는 아시아 최초의 청각장애

인 사제입니다. 그가 사제가 된 것은 한마디로 ‘기적’이었습

니다. 사제의 꿈을 이루려 정순오 신부(현 잠실성당 주임)의 도

움으로 26세가 되던 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. 유학을 떠

난 지 20년 만인 2007년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그는 누구

보다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

그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. 농아선교회가 설

립된 지 62년 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‘에파타 성당(준본당)’

이 완공된 것입니다. 오는 25일 염수정 추기경 주례의 축

성식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동안 선교회는 수유동 툿찡 포

교 베네딕도 수녀회 건물을 빌려 주일마다 미사를 거행했

습니다. 현재 선교회에 등록된 신자 수는 500여 명. 서울 

각지에서 모이는 청각장애인 신자들은 꽉꽉 채워 150명 정

도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. 

앞사람에 가려 수화도 잘 보이지 않고 서서 미사를 드려야 

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. 

이에 박 신부는 2011년부터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

다. 성당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150여 개 

성당을 방문해 후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. 대부분 형편이 

어려운 신자들의 교무금만으로는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

기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. 그의 숱한 노력 끝에 8

년 만에 신자들의 목마른 영성을 축일 수 있게 됐습니다. 

후원 미사를 다니는 동안 차가운 시선에 부딪히는 등 어려

움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꼬깃꼬깃 접은 쌈짓돈을 건네는 

할아버지, 동전을 모은 저금통을 수줍게 꺼낸 초등학생도 

있었습니다.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한 할머니는 아픈 몸을 

이끌고 힘겹게 박 신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.

여러 사람의 온정이 모인 새 성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

습니다. 박 신부는 “청각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시각적인 효

과가 아주 중요하다”고 강조했습니다. 대성전은 어디서든 수

화가 잘 보일 수 있게 계단식으로 지어졌습니다. 300석 규모

의 성전에 가로 3m, 세로 1.8m의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

됐습니다. 전광판을 통해 주례 사제의 수화와 자막도 함께 

볼 수 있습니다. 박 신부의 자필(自筆)이 성당 건물 벽면에 새

겨진 것도 큰 특징입니다. 평소 서예가 취미인 박 신부에게 

설계자가 제안해 성사됐습니다. 그는 한 달에 걸쳐 요한복음 

6장의 600자를 직접 썼습니다. 성경 말씀의 끝에는 박 신부

의 호(號)인 ‘수우(守愚)’가 자리합니다.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

를 ‘바보’라고 한 것처럼, 추기경을 본받는 사제가 되라며 그

의 서예 스승이 지어 준 것입니다. ‘지킬 수, 어리석을 우’를 

땄습니다. 박 신부는 “많은 응원을 보낸 신자들 덕분에 성당

이 완공될 수 있었다”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

“도움 주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.

 ‘열려라’라는 뜻의 에파타처럼 우리 성당도 모든 신자에게 

열려있습니다. 활짝 열린 에파타 성당으로 언제든 오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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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리 없는 소리’로 주님을 찬양합니다[사람+]
에파타 성당 축성식 앞둔 아시아 최초 청각장애인 사제 박민서 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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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서 신부가 “많은 도움을 주신 신자들 ‘덕분에’ 

새 성전 완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”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


